
이번주 큐티 (Quite Time) 
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(시119:105)

※ 말씀암송: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

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

록 하라 (로마서 12:2)

♥ 본문말씀: 요한복음 19:1-16

1.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

2.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

3.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

4.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

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

5.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

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

6.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

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

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

7.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

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

8.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

9.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

아니하시는지라

10.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

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

11.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

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

12.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

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

하는 것이니이다

13.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(히브리 말로 가바다)에 있는 

재판석에 앉아 있더라

14.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

희 왕이로다

15.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

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

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

16.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

♥ 묵상하기

빌라도는 시종일관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예수님께 죄가 없는 

것을 알면서도 유대 사람들을 의식해 채찍질하게 했고,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도 사람들

의 극단적인 반응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. 그렇게 빌라도는 

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.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

안에도 빌라도가 살고 있습니다.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타협하는 모습이 

바로 그렇습니다. 그러나 복음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.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를 

매섭게 몰아붙였듯이 악한 세력도 언제든지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난처한 상황으로 시험

하겠지만, 진리가 아니라면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. 오늘도 그 도전 앞에

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.  

♥ 적용하기

나도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. 말씀을 따르자니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

되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고, 대세를 따르자니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 갈팡질팡하게 됩

니다. 만약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,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. 누가 뭐라 

하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. 

 

♥ 생각하기

✔빌라도처럼 내가 자주 타협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? 그 상황에 다시 처한다면 

나의 선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?

✔유대 사람들처럼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일, 극단적인 상황에 

동조하고 있지는 않나요? 지금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. 

   ※※   청소년부 광고 ※ ※ 

∎ 사순절을 맞아 복음서 읽기를 시작합니다. 
   마태복음(28장), 마가복음(16장), 누가복음(24장), 요한복음(21장) 중 각자 한 권씩 
   선택해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
   (여러분, 다 정하셨죠?ㅎ 참고로 전도사님은 누가복음^^ 일주일에 3장에서 
   5장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~도전! 도전!! )
   기간은 3월 한 달간, 부활 주일(4월 12일) 시상합니다. 


